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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반기 조선산업 수출 및 수주 고공행진
 - (상반기 수출) 전년 동기 대비 11.9% 증가한 92.2억 불 달성
 - (상반기 수주) 액화천연가스(LNG) 운반선 전 세계 발주량의 87% 점유로 세계 1위

수주잔량 3,880만CGT로 12년 만에 최고 수준

 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’23년 상반기 선박 수출이 전년
동기 대비 11.9% 증가한 92.2억불을 달성하였다고 밝혔다. 이는 ’21년부터 
개선된 수주실적이 생산으로 본격화되고, 당시 높아진 선가도 반영된 결과이다.

  상반기 수주는 전 세계 발주량의 29%*를 차지하였으며, 우리 주력 선박인 

고부가 선박과 친환경 선박은 전 세계 발주량의 61%, 50%를 각각 점유하며 
세계 1위를 수성하였다. 특히, 액화천연가스(LNG) 운반선은 전 세계 발주량의 
87%를 수주하며 압도적 1위를 석권하였다. 수주잔량은 12년 만에 최고 수준인 

3,880만CGT**로 조선사들은 현재 4년 치 일감을 확보 중이다. 선가지수***는 
170.9로 ’08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며, 특히 액화천연가스(LNG) 
운반선은 2.6억 불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.

  * 수주량(만CGT/%) : (‘20) 828/32 → (’21) 1,764/33 → (‘22) 1,559/37 → (’23.6) 516/29 
 ** 수주잔량(만CGT) : (‘11) 3,988 → (’14) 3,351 → (‘17) 1,752 → (’20) 2,066 → (‘23.6) 3,880
*** 선가지수 : (’08) 178.0 → (‘12) 126.4 → (’16) 122.6 → (‘20) 125.6 → (’23.6) 170.9

  이러한 실적은 전 세계 발주량*이 감소하고, 국내 조선사가 3년 치 이상의 
일감을 확보함에 따라 선별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성한 실적이라 
더욱 의미가 크다고 산업부는 밝혔다. 이러한 호조세에 따라 ’23년 하반기

부터는 조선사의 경영 여건도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.

  * 전 세계 발주량(만CGT) : (‘20) 2,601 → (’21) 5,362 → (‘22) 4,204 → (’23.6) 1,796

  한편, ’23.7월에는 전 세계 발주량의 44%*를 수주하여 2월 이후 5개월 만에 
월별 수주량 세계 1위를 탈환하였다. 7월 실적을 포함할 경우 세계시장에서 
수주는 30%, 고부가 선박은 59%, 친환경 선박은 51%를 점유하였다.

  * 국가별 ‘23.7월 수주량(만CGT/%) : (한) 146/44, (중) 113/34, (일) 61/18

 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내 조선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 및 수주 활동을 

할 수 있도록 미래 선박 기술개발, 전문인력 양성, 생산인력 수급, 현장 애로 
해소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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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  조선산업 주요 지표

1. ’23년 상반기 (7.3일 클락슨 기준)

2. ’23.7월 (8.2일 클락슨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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